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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보호 의미 되새겨
- 14일, 제6회 ‘노인학대 예방의 날’ 기념식 개최 -

- 노인인권 강화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 중심으로 -

인천시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공론의 

장을 마련했다.

인천광역시는 14일 ‘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’(6월15일)을 맞아 제

물포스마트타운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 

‘노인학대 예방의 날’은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

기 위해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.

이날 기념식에는 인천시노인보호전문기관,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, 

인천시광역치매센터, 인천지방경찰청,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, 인천시

노인복지시설협회, 인천시재가노인복지협회 등 민관 유관기관들이 참

여했다.

1부 기념식은 노인학대예방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참여기관의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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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대 예방 선언 및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으며, 2부는 학술세미나로 

노인돌봄에 관한 발표와 이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구성됐다.

경인여자대학교 조현순 교수는 「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노인요양시

설 돌봄 방안에 관한 연구」를 발표하면서, 노인요양시설의 전인적 돌

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게 친화적인 직

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. 

또 인천은혜요양병원 가혁 병원장은 「치매어르신을 사로잡는 비법-휴

머니튜드」에 대한 발표를 통해 치매의 핵심증상과 휴머니튜드(인간 

존중의 선진 치매 돌범기법)의 네 가지 기동(바라보기, 말하기, 접촉하

기, 서기)을 설명하며 치매노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되짚었다.

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“이번 기념식과 학술세미나를 통해 학대예방

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인권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다”

며 “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으로 어르신이 안전한 

인천이 될 수 있도록 학대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” 당부했다.

노인학대 신고를 목격한 경우 누구나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(대표번

호 1577-1389)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(전화 129)로 신고할 수 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4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
